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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산해수청, 사설항로표지 관리실태 일제점검
- 철저한 현장점검을 통해 항행 선박 안전 운항 도모 -

대산지방해양수산청(청장 류승규)은 충남 해역(당진~서천)에 설치･

운영 중인 사설항로표지에 대해 4월 15일부터 6월 21일까지 두 달간

관리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.

 * 사설항로표지 : 해양수산부장관 외의 자가 설치하는 항로표지

대산해수청 관내에는 37개사 239기의 사설항로표지가 시설물 보호,

해상공사표시 등 해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.

이번 점검은 사설항로표지의 점등 주기 등 고시기능 유지 여부와

시설물 관리 상태,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되며, 개선이

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보완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.

 * 사설항로표지 관리 상태 불량, 기능장애 발생 등에 대해 조치하지 않는 경우, 

‘항로표지법’ 제54조(벌칙)제3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

채종국 대산해수청 항로표지과장은 “사설항로표지 또한 국유표지와

함께 항행 선박의 안전에 중요한 시설물로써, 안전한 바다 환경 조성을 위해

철저히 관리하도록 노력하겠다.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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